
  



 
  ̀  

아카렌가 통신                      Firework events & Sweets in Tokachi region                      July 2013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 3条西 6丁目 TEL：＋81－11－204-5114  FAX：＋81－11－232-4303) 

  대학시절 일본 도쿄에서 1 년간 유학하던 당시의 여름, 스미다가와 

불꽃놀이(1733 년 에도시대부터 시작된 대규모의 전통 있는 불꽃놀이) 

를 보러 갔다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을 보고 감동했던 기억 

은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펑 소리를 내며 쏘아올려지는 

불꽃의 소리에 가슴이 탁 트이며 잠시나마 더위도 잊고 불꽃이 연출해 

내는 그림에 절로 웃음짓고..  

  그때 이후 4 년 만에 다시 찾은 일본에서, 그것도 도쿄가 아닌 홋카 

이도에서 그 감동을 뛰어넘는 불꽃놀이를 보게 되었는데 바로 홋카이 

도 동부에 위치한 오비히로의 카치마이 불꽃놀이입니다. 

   

  

「姜 교류원의 홋카이도 여행기 4」     

카치마이 불꽃놀이+도카치의 스위츠 

 

 

카치마이 불꽃놀이에 대해 

      1929 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제 2 차 세계대전 

     으로 수년간 중단되었다가 시민들의 요구로 다시 부활 

  하게 됐습니다. 매년 8 월 13 일에 열리고 있으며 1995 년부 

터는 TV 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카치(十勝) 마이니치(毎日) 신문사에서 주최하고 있으므로 

   신문사의 이름을 줄여 카치마이(勝毎) 불꽃놀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최전성기에는 4 만 발이나 쏘아올렸다고 

          하지만 현재는 2 만발 정도가 쏘아올려지  

                       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내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인 만큼 이 시기에는 교통편도 숙 

박편도 예약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던 

참에 오비히로에 거주하는 지인의 초대로 운좋게 카치마이 불꽃놀이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일정은 8월 12~14일. 정체를 우려해 일부러 하루 일찍 

오비히로로 이동했습니다.  저녁에 도착해 저녁밥은 오비히로의 명물인 

부타동(간장 소스로 양념한 돼지고기 덮밥)으로 해결하고 내일 있을 불 

꽃놀이를 위해 회장에서 밤을 새서 자리를 맡을 거라는 지인의 부하에 

게 줄 야식을 사들고 불꽃놀이 회장에 들렀습니다. 

  불꽃놀이의 관람석은 유료석과 무료석이 있는데 유료석은 1 인당 4 

천엔(약 45000 원)이나 하기 때문에 불꽃이 잘 보이는 무료석을 확보  

불꽃놀이 전날부터 자리를 

맡기 위해 회장에서 밤을  

샌 사람들의 모습 

하기 위해서는 전날부터 이렇게 자리 

를 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컴 

컴한 회장에는 지인의 부하를 비롯한 

수십명의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텐 

트를 쳐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지 

인의 부하에게 고생한다며 힘들지 않 

냐고 물으니 불꽃놀이에 대한 기대감 

에 밖에서 하룻밤 보내는 것 쯤은 어 

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일 이자리에서 신세를 질 생각을  

하니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회장을 꽉 메운 사람들의 모습    2)홋카이도 한정맥주 삿 

포로 클래식과 함께 즐기는 불꽃놀이~  3)일본의 여름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유카타(일본 전통의상) 차림으로 참가 

  불꽃놀이 당일, 시작 시간인 저녁 7 시 30 분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도카치 지역의 스위츠 메구리(スイーツ巡り: 과자류, 케익, 아 

이스크림 등의 가게를 돌아보는 일종의 맛집 탐방)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비히로가 속해 있는 이곳 도카치 지역은 밭농사와 낙농을 중심으 

로 한 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홋카이도 제 1 의 밭농사 지역이 

기도 합니다. 특히 과자의 재료인 사탕무(설탕의 원료)와 팥의 산지인 

점을 들어 제과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카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유명 제과 브랜드에는 롯카테이(六 

花亭), 류게쓰(柳月), 크랜베리 등이 있습니다. 롯카테이는 일본에서 처 

음으로 화이트 초콜릿을 만든 곳인데 화과자의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류게쓰는 ‘산포로쿠(三方六)’라는 바움쿠헨이 대히트상품이며 100 엔대 

의 맛있는 케익을 파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비히로에 1 개 

의 점포만을 운영중인 크랜베리는 고구마로 만든 스위츠 포테이토가  

히트 상품으로 고구마를 반 잘라 우유와 달걀, 버터 등을 첨가해 구워 

낸 것이 아주 달콤하니 맛있습니다. 

  이 세 곳의 본점 외에도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유제품 전문점인 ‘도 

카치 후로마쥬’와 ‘해피니스 다이어리’에도 들렀습니다. 각각 푸딩과 아 

이스크림을 주문해 맛을 봤는데 역시나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맛  

있었고 가게 주변에 펼쳐진 전원 풍경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 7 시 30 분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하던 불꽃놀이 시작~ 밤하늘 

을 붉게 물들이는 불꽃과 함께 도카치 강가에 울려퍼지는 노랫소리, 그 

리고 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감탄사가 축제의 분위기를 점점 고조 

시켜 갑니다. 분위기에 취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과 건배하고~ 이렇게 

홋카이도의 한여름 밤은 무르익어 갔습니다. 

 1 시간 남짓 이어지는 쇼의 하이라이트는 피날레로 매년 항례적으로 

쏘아올리는 불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버드나무 가지를 연상시키는 불 

꽃은 크고 길게 늘어져 끝나는 것이 아쉬워 가지 끝에 매달리고 싶은 

사람들의 심정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카치마이 불꽃놀이를 처음 본 것은 2010 년이었고 2011 년에도 물론 

보러 다녀왔습니다. 2012 년은 비가 오는 바람에 날짜가 연기돼서 아쉽 

게도 못 봤기에 올해는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비히로에 가면 아직 가보지 못한 도카치 지역 

의 몰온천(식물성 온천)에도 가보고 이 지역에서만 나는 맥주인 도카치  

맥주도 마셔봐야겠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보내는 여름은 정말 두말할나  

위 없이 ‘최고’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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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도카치 마이니치 신문사 

‘스위츠(Sweets)’는 과자류, 케익, 아이스크림 등을 일컫는 말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http://hokkaido.japanpr.com/

